
ICT, 국내경기 변동 핵심요인 부상
한국은행, 정보통신 비중 확대로 … 성장동력인 동시에 위기요인도

휴대전화ㆍ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기 변동의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

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박창현 과장과 김민선 조사역은 12월11일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

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ICT산업이 국내 경기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어 거시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

야 한다”고 밝혔다.

ICT 산업은 반도체ㆍ전자부품, 컴퓨터ㆍ사무기기, 영상ㆍ음향ㆍ통신기기 등 ICT 제조업과 함께 지상파ㆍ유

선ㆍ위성방송, 전화 등 ICT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상품이 다

수 포함돼 명실상부한 주력산업이다.

ICT 생산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수출비중도

23.1%에서 43.5%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ICT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국내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T산업은 수명주기가 짧아 경기변동 폭이 크고 지속성이 낮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경제로 옮아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T산업의 생산과 수출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CT 제조업이 최종수요 10억원당 유발 취업자수는 2000년 10명에서 2010년 6.6명으로 줄었다.

박창현 과장은 “ICT 경기의 낮은 지속성이 국내경기 전체의 지속성을 단축해 생산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

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 ICT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49.2%로 자동차 87.3%, 철강 85.7% 등에 비해 크게 낮아 국내 고용창

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현 과장은 “신흥국의 수요 급증으로 ICT산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며 “ICT의 경기변동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ICT 경기 충격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1>


